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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기업, “통화정책이 뭐야?”
LG경제연구원, 대기업 위주의 수출지향 업종은 큰 향 없어

국내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추경예산 등 재정정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또 한번의 통화

완화정책의 가능성을 비추고 있다.

그러나 통화정책에 민감하지 못한 국내 화학기업들에게는 별다른 효과를 주지 못할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 김 민 연구원은 최근 <통화정책의 제조업 업종별 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기계, 금속, 

운송장비업종은 통화정책에 민감한 반면, 화학, 섬유, 전자․통신 업종은 상대적으로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제조업 생산지수, 제조업 생산 활동의 동태적 움직임 추정, 주요 업종별 생산지수를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 

화학업종은 통화정책에 거의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정책(긴축정책)이 미치는 향이 업종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기업 집중도와 수출의존도의 차이

에서 비롯된다. 

기업 집중도는 각 업종이 대기업 중심적인가, 중소기업 중심적인가를 보는 기준으로 업종별 총생산 중 중소

기업 생산 비중을 통해 구한다. 기업집중도 측면에서 보면 금속제품, 섬유, 기계 등이 중소기업형 업종이며, 전

자․통신, 운송장비 철강, 화학 등은 대기업형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 집중도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

형 업종일수록 대기업형 업종에 비해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물론 화학기업도 대기업형 업종에 속해 통화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수출의존도 측면에서는 섬유․의류, 정보․통신 등의 업종은 해외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큰 데 비해 화학, 금

속, 기계 등은 내수에 대한 의존도가 큰 업종으로 분류됐다. 해외 수요가 큰 업종은 국내의 수요변화나 금리 

변화보다 해외 수요의 변화나 환율의 변화가 더 중요하며, 따라서 화학업종은 수출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 제

품에 단기적 성격이 강한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업종별 비중 및 수출 의존도    (단위: 10억원, %)     주요업종별 기업 집중도         (단위: 10억원, %)

 

김 민 연구원은 통화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은행권에 자금을 의존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

출 여건을 보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반적으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해외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통화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Chemical Journal 2003/06/30>

구  분  총생산 중소기업생산 중소기업비중

음․/식료 87,715.0 60,395.0 68.9

섬유/의류 92,923.0 68,079.0 73.3

화  학 11,113.0 49,455.0 44.5

철  강 98,740.0 35,769.0 36.2

금속제품 57,117.0 43,894.0 76.8

기  계 101,761.0 61,175.0 60.1

운송장비 160,775.0 32,240.0 20.1

전자/통신 38,045.0 23,166.0 16.8

† 1995년에서 1997년 3년간 생산액(10억원)

‡ 총생산에서 중소기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통계청, 중소기업연합회 

구  분 비중 생산 수출 수출의존도

음․ 식료 6.61 79,833.9 6,565.0 8.22

섬유․의류 5.90 88,280.7 40,032.9 45.34

화학 8.76 97,170.4 17,049.8 17.55

철강 5.83 88,446.9 13,480.3 15.24

금속제품 4.83 51,153.2 7,267.3 14.21

기계 8.44 90,057.7 18,557.0 20.61

운송장비 11.68 138,290.0 38,979.9 28.19

전자․통신 11.49 126,000.0 52,217.1 41.44

† 1995년에서 1997년 3년간 생산액(10억원)

‡ 총생산에서 중소기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통계청 


